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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중심’을 겨냥하다
아시아현대미술U 9. 11~11. 15 전북도립미술관(-
http://www.jma.go.kr/korean/)
/ 선산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입구 계단에 설치된 오쿠보 에이지의 대나무 작품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에서 <아시아현대미술>전(9. 
11~11. 15)이 열렸다. 아시아미술의 전위성, 역동성, 실험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미술작품으로 현재의 아시아가 안고 있는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적 쟁점을 제기하는 국제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아시아 13개국 35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회화,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등 1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이 
소개됐다. 초대작가는 저우춘야, 우카오중, 창신, 슈하오(중국), 
수보드 굽타, 라디쉬 생카마(인도), 오쿠보 에이지, 이시다 
테츠야(일본), 추더이, 야오루이중, 위앤광밍, 천칭야오(타이완), 
조춘파이(홍콩), 루이스 엠마 위버(호주), 판천후(말레이지아), 
바산 시티켓, 마닛 스리와니치폼(태국), 사자나 조쉬(네팔), 
페리얼 아피프(인도네시아), 나즐리 라일라 만수르(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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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크밧 락바도르(몽골), 이멜다 카지페 엔다야(필리핀) 등이며, 
한국 작가는 이우환 임동식 한봉림 김진열 김아타 김기라 이창훈 
박경식 이주리 이상조 김남오 김상연 유은석.

9일 10일 국내외의 미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특별공연,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전시 부대행사로 국제 세미나(전북도립미술관 강당, 9. 
11)와 국제 퍼포먼스(전주객사 5길 일대, 9. 12~13)를 
마련했다. 세미나 주제는 ‘우리에게 아시아는 무엇인가’. 
김찬동(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본부장)의 사회로 장석원, 나카오 
토모미치(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학예원), 주치(미술평론가, 
중국국가문화원 이론부), 라이시앙링(전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관장)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퍼포먼스에는 본전시 출품작가 
천칭야오, 페리얼 아피프 외에 프로그킹(홍콩), 시모다 
세이지(일본), 이건용 성능경 문유미(한국)가 참여했다.

작가 프로그 킹의 국제퍼포먼스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오늘날, 
아시아를 공통항으로 내세워 동시대미술의 담론을 이끌어 내는 
전시나 이벤트가 유행처럼 벌어지고 있다. 질이 떨어질 경우 
진부한 행사로 끝나기 쉽다. 그만큼 개최 지역의 차별화나 
당위성에 대한 세심한 기획 개념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전북도립미술관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관의 특성화 행사 
일환으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엔날레에 상응하는 
규모와 콘텐츠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그 상투성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현대미술>전은 연간 5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매년 미술관의 간판 행사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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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관장은 향후 <아시아현대미술>전의 방향을 밝혔다. 
“올해는 전시 주제를 내걸지 않았다. 주제전 자체가 진부해진 
시대다. 내년에는 아시아의 젊은 작가들에 특히 주목한다든지 
분명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시아 전역의 전시 리서치에 곁들여, 
각 도시의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 등  류 사업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 담론 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소통’이다. 
무엇이든 말하고 모순을 드러내야 그것을 이겨 내는 길도 열릴 
수 있다. 그 대화의 구심점이 <아시아현대미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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